
‘용적률 게임’ 백서를 정리하며

2016년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용적률 게임’ 베니스전과 서울 귀국전
을 모두 마치고 백서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전시는 미술전과 근본적으로 다
른 점이 있습니다. 미술전은 작가가 제작한 미술품 진본 자체를 전시하고, 관객은 
진품을 대면할 준비와 자세를 갖습니다. 많은 경우 설명과 해석이 없어도 관객은 
각자의 관점과 눈높이에서 미술품에 몰입하게 됩니다. 반면 건축전시는 실제 건축
물이나 인공건조물을 표현 혹은 설명하는 2차 제작물을 전시합니다. 대부분 실제보
다 작은 크기와 축척으로 만든 모형, 도면, 사진, 이미지를 전시합니다. 관객은 미
술품처럼 몰입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설명과 이해를 요구합니다. 결정적으로 
건축전의 전시물은 전시가 끝나면 대부분 폐기됩니다. 기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015년 11월 18일 한국관 예술감독으로 선정된 후 2016년 5월 28일 전시를 개막
하기 까지는 산술적으로는 6개월 남짓한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전시물과 도록 등 
모든 제작물을 배와 항공에 부쳐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실제 전시준비 기간은 3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전시준비가 가능했던 것은 6명으로 구성
된 큐레이터팀이 연구자와 참여작가의 역할을 동시에 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12
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토론과 작업을 병행하는 공식적 회의만도 45차례 가졌습니
다.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은 세계건축의 흐름과 현안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문화플랫폼
입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소수의 스타건축가, 이론가, 평론가들이 모인 ‘허영의 시
장(Vanity Fair)'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에 대한 가치와 의미는 조
명을 받는 지금보다, 시간이 지난 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적률 게임’은 한국사회, 도시, 건축에 대한 물음입니다. 전시장의 불이 꺼지고 
전시물을 모두 폐기한 이후에도 이 물음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실험이 이어지기
기를 기대하며 백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제3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자료와 기록
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모으고자 했습니다.

2016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가 국가기관으로 커미
셔너의 역할을 맡고, 예술감독이 전시를 추진하는 체제로 바꾼 첫해였습니다. 박명
진 위원장, 임수연 국제교류부 부장, 변서영 대리, 아르코 미술관의 이영주 과장님
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열린 협력에 있었기에 전시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큐레이터팀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백서가 향후 한국관 건축전뿐만 아니라 한국현대건축의 담론을 만들어 가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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